
▪ 질병관리청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3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* 및 의료관련감염병**으로 신규 지정, 관리 
       *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
       **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

국내 감염병 동향 
 ■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, 제4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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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*자료출처: 질병관리청, 알림·자료, 보도자료(전체), 2026.3.27. 

 
 
 
 
 
 

자료출처: 질병관리청, 2026년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 제11호·제12호, 

   

   

 *자료출처: 감염병포털, 감염병통계  

 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
   ▪ (대만) ’26년(3.17)대만에서 약4년 만에 환자(1명)발생 보고  
 

 ■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 
   ▪ (영국) 켄트주에서 지역 내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대학생 
                 중심으로 수막구균 감염증 집단 발생 
 

 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(H9N2)형 
   ▪  (이탈리아) 유럽 내 최초 A(H9N2)형 조류인플루엔자(AI) 
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체감염증 1명 발생 보고 

 ■ 랩토스피라증 
   ▪ (페루) ’26년 환자 총 1,045명 발생, 5명 사망 보고 
 

 ■ 탄저 
   ▪  (방글라데시) 방글라데시에서 도축된 소 섭취 후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부 탄저 집단발병 의심사례 발생 
 

 ■ 샤가스병 
   ▪  (브라질) 브라질에서 오염된 아사이베리 섭취를 통한 
                     샤가스병 집단 발생 보고 

▪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의한 감염질환이다. 일반적으로 칸디다 오리스는 환자 간 접촉, 오염된  
   의료기기나 환경,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. 
▪ 특히,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며,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습성 감염의   
 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감염관리 조치가 중요하다. 


